
- 1 -

□ 한국과학창의재단(이사장 조율래, 이하 ‘창의재단’)은 12월 14일 서울 영

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「2022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

포상」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.

ㅇ 가족친화 유공은 여성가족부에서 `08년부터 시행 중인 가족친화 

인증기관 중 가족친화제도(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, 일 생활균형 사례,

조직문화 및 직원만족도 개선 사례)의 구축 및 실행 공적이 우수한 

기업 및 기관을 선정하는 정부 포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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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자율성 중시한 유연한 조직운영, 만족도 높은 직장’

한국과학창의재단, 2022 가족친화 유공 우수기관 포상‘여성가족부 장관 표창’수상

[사진설명]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22 가족친화 유공 우수기관 포상 시상식에서 여성가족부 김

현숙 장관에게 표창을 수여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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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특히, 한국과학창의재단은 ▲전 구성원의 97%가 활용하는 선택적 근

로시간제(자율근무제) 운영 ▲차별없는 육아기 제도 적극 활용 장려 

▲육아휴직 기간 3년 확대를 통한 돌봄 공백 축소 ▲임신기 근로

시간 단축제도 활용률 100% 등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한 공로를

인정받았다.

ㅇ 그 결과, 제도의 변화는 구성원의 복무제도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 

상승으로 나타났다. 복무제도 만족도는 3.66점→4.2점으로 대폭 

개선되며, 활용률은 88.6%→96.7%로 증가했고, 초과근로는 전년대

비 5% 감소 등 선진적 근로문화 정착으로 이어졌다.

□ 한국과학창의재단 조율래 이사장은 “한국과학창의재단은 구성원의 

70%가 MZ세대로, 자율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면서 워라밸도 실

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”라며,

ㅇ “가족친화 유공 포상을 계기로, 앞으로도 근로 만족도 상승과 더불어,

일생활 균형을 실천하고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이 

되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□ 한편,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, 2012년

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 후 10년 연속 재인증기관으로 직군과 성별 구별 

없는 의견 수렴 기반의 복무제도 운영 등을 통해 직원의 일·생활 균형과 

조직문화 혁신에 기여하고 있다.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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